
가짜 조미료가 유명브랜드로 둔갑
서울경찰청, 상표법 위반으로 4명 불구속 입건 … 2억원 부당이득 챙겨

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 조미료를 제조해 정품보다 낮은 가격에 유

통한 혐의(상표법 위반)로 윤모(44)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운반을 맡은 김모(44)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

발표했다.

피의자들은 2011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특허 등록된 유명 조미료의 포대를 경북 경산시 소재 창고에서 제

조한 뒤 산업용 등 값싼 조미료를 담아 유명 브랜드제품인 것처럼 팔아넘겨 2억원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

의를 받고 있다.

또 <짝퉁> 조미료를 인천에 있는 도매상을 거쳐 수도권과 경남지역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.

윤씨 등이 유통한 가짜 조미료는 1030포대에 무게는 2만1600㎏에 달했다.

이들은 제조원가가 6만-7만원에 불과한 조미료를 20㎏짜리 1포대당 20만원을 받고 식료품 제조공장이나 식

자재 전문 유통기업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넘겼다. 같은 분량의 정품은 40만원대에 유통되고 있다.

윤씨 등은 경산의 창고에 포대 재봉기, 전자저울, 날짜 인쇄기 등 기계를 갖추고 포장지 제조, 제조날짜 인

쇄, 유통 등 분야를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추석 대목을 노리고 최근 생산을 크게 늘렸다고 경찰은 전했다.

경찰은 “농가 창고에서 작업을 하는 등 제조 환경이 비위생적이었고 피해 규모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”며

“구매자들도 가짜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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